
DPI, 페인트 사업 2원화 착수
선박용 도료 부산공장 IPK에 매각 … IPK 지분 10%도 이전

DPI(대표 한영재)가 선박용 도료 생산공장을 계열사인 IPK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경남 칠서공단에 위치한 공장 매각으로 토지대금 60억원(명의이전 때 지급)을 포함해 현금 293억원이 DPI에

유입될 전망이다.

매각공장은 대지 1만3000평, 연건평 8000평이며 연간 선박용 도료 4만톤, 건축용 도료 1만5000톤 등 5만5000

톤(약 1400억원)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.

DPI는 부산공장 매각과 함께 IPK 지분 10%(180억원)도 합작파트너인 Akzo Nobel에 이전했다.

이에 따라 DPI의 IPK 지분은 40%로 떨어졌으나 경영권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총 현금유입액은 493억원에

달할 전망이다.

DPI는 유동성 여력을 1차적으로 차입금 축소에 사용해 부채비율을 50% 이하로 떨어뜨리고 연구개발 투자

와 중국시장 진출, 건축·자동차 보수용 도료 등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. DPI의 부채비율은 현재 87%, 유보

율은 1300%에 이른다.

IPK는 DPI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페인트 생산기업인 Akzo Nobel과 합작 설립한 회사로 선박용 도료를 판

매하고 있으며 부산공장 매입으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.

DPI는 2002년 상반기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1050억원과 11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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